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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descriptive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stress, self-leadership, sociality, and the three 
variables of nursing students.

Methods : This study surveyed 225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at City B from May to June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ratio, mean, and standard deviation using SPSS/WIN 22.0. For the analysis, t-test, analysis 
of variance, Scheffé’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Results : The college life stress of nursing students was 2.12±0.67, self-leadership was 3.41±0.59, and sociality was 3.19±0.42. 
College life stress as measured by grade (F=3.49, p=.016), major satisfaction(F=3.83, p=.005), happiness index(F=6.38, p=.000), and 
health status(F=4.61, p<.001)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Self-leadership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s(F=7.02, p=.000). Socia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lege satisfaction(F=3.88, p=.005), happiness 
index(F=2.72, p=.031), and health status (F=2.92, p=.022). Self-leadership and social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r=.147, p=.028).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peated research on college life stress, self-leadership, and sociality of nursing 
students is required, and attention and effort are needed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reduce college life stress and foster 
self-direction.

Key Words : college life stress, self-leadership, sociality

ǂ교신저자 : 정경순, sunck71@hanmail.net

1)

제출일 : 2021년 10월 5일  |  수정일 : 2021년 11월 8일  |  게재승인일 : 2021년 11월 19일



대한통합의학회지 제9권 제4호

25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9 No.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원활히 유지해 나아가는 능력으

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려

는 인간의 특성’을 의미한다(Kim, 2015). 또한 사회성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상호협동적인 활동과 

책임감, 사회 적응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심과 참여, 
국제화 의식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Kim, 2006). 학

생은 성인기의 초기 단계로 사회적 인지 능력이 확 되

고, 친구 및 동료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

므로 긍정적인 사회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Kim, 2015). 학생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은 능동적

으로 학업에 임하고 하고, 본인의 진로에 한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전문적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Kim, 2016). 특히 간호 학생은 간호교육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전문직 사회화과정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고(Yeun & Kwon, 2007), 인간존중의 정신과 태도, 자
기존중 정신 등의 함양을 통해(Kim, 2016) 간호사의 역

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직 직업관을 확고히 할 수 있으므

로 간호 학생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야 한다(Jung, 2015). 선행연구에서 여 생을 상으로 

한 Lee 등(2012)의 연구에서 사회성은 연령, 월평균 소

득, 부모의 유형, 형제,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im(2016), 
Jung(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성에 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이 없었으므로 반복적

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 일반적 특성의 일관성 있는 연

구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생활스트레스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개

인이 잘 처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상태로(Min, 2019) 
학생은 학에 입학하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능동적

이고 책임감을 지닌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기 받고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에 한 

불안 등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Yoo, 
2019). 특히 간호 학생은 타학과 학생에 비해 학업이 

과중하고 임상실습 및 간호사국가시험에 한 부담감으

로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Jung, 2016). 스
트레스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문제와 불안, 
긴장, 좌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거나 학업성적이 저하되는 

등 학생활의 불만족 및 부적응을 초래하므로(Yoo, 
2018; Jung, 2016)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Kim(2020)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사회성

과 생활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Kim(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성과 학업스트레스는 상관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학생 생활스트레스는 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변수이고(Yoo, 2018) 사회성은 인간이 사

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Lee 등, 2012). 
하지만 사회성과 학생 생활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소

수이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상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보상과 

자기통제를 하는 등의 자율성을 갖는 행동, 생각과 감정 

등에 한 내적 리더십을 의미한다(Lee 등, 2021). 셀프

리더십이 높으면 학업에 한 흥미와 학과 만족도를 향

상시키며 스스로 설계한 목표에 한 자율성과 자신의 

행동에 한 책임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Cho 등, 2020). 셀프리더십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개발

될 수 있으므로 최근 들어 간호교육과 의료기관에서 지

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Choi & Im, 2018; Kim & Chung, 2015; Park, 2015). 이러

한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

스에 잘 처할 수 있는 방안이며(Jo 등, 2017) 학생활 

적응,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등과 관련이 있다(Cho 등, 
2020). Jo 등(2017)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스

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Kim과 

Kim(2012)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스트레스

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셀프리더십에 

한 선행연구의 부분은 자아존중감, 임상실습스트레

스, 학생활 적응 등의 변수로 상관성을 보거나 영향요

인을 파악한 논문이 다수였다. 하지만 각 연구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

호 학생의 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사회성 

세 변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생 생활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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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리더십, 사회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사회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

더십, 사회성 정도 및 이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4개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

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서면동의서로 허

락한 학생 225명을 상으로 하였다. 상자 수는 

G-Power analysis program 3.1.5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 크기는 0.5로 하여 최소 

표본 크기 176명이 결정되어, 본 연구에서 상자 수는 

충분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였

다. 설문지는 회수된 것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22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학생 생활스트레스는 Chon과 Kim(1991)이 개발한 

도구를 Lee(200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생의 인관계 차원의 이성친구, 교수문제, 
동성친구, 가족문제 4개 요인과 당면과제 차원의 학업문

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4개 요인, 총 8개 요

인,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척도는 ‘전혀 받

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자주 받는다’ 5점의 Likert 척
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 생활스트레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07)의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93 이었다.

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척도는 Houghton과 Neck(2002)이 미국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O)를 Shin(2009)이 번

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

목표 설정 5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관찰 4문항, 자기

단서 2문항, 자기처벌 4문항, 자연적 보상 5문항,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 5문항, 자기 화 3문항, 신념과 가정 분석 

4문항으로 총 9개 영역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

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

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 이었다.

3) 사회성

사회성 척도는 Yoon(200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oon(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고, 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사회성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생 생활스트레

스, 셀프리더십, 사회성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상자의 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사회

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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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 225명 중 여학생은 186명(82.67 %), 남학

생은 39명(17.33 %)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85명(37.78 
%), 2학년이 80명(35.56 %), 3학년이 34명(15.11 %), 4학
년이 26명(11.56 %) 이었다. 종교는 무교 161명(71.56 %), 
주거형태는 통학 146명(64.89 %)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 94명(41.78 %), 만족 90명(40.00 %), 매우

만족 23명(10.22 %), 불만족 12명(5.33 %), 매우 불만족 6
명(2.67%) 순이었다. 행복지수는 60 이상~80 미만 76명
(33.78 %), 한 달 평균 수입은 50만원 이상 53명(23.56 
%), 고민 상담은 동성친구 134명(59.56 %), 하루 수면시

간은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85명(37.78 %),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77명(34.22 %)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경

험은 ‘없다’ 171명(76.00 %), ‘있다’ 54명(24.00 %) 이었

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9 17.33

Female 186 82.67

Grade

1st 85 37.78
2nd 80 35.56
3nd 34 15.11
4nd 26 11.56

Religion

Christian 33 14.67
Catholic 4 1.78

Buddhism 25 11.11
None 161 71.56

Other religion 2 .89

Liver arrangement

Commuter 146 64.89
Dormitory 35 15.56

Self-boarding 41 18.22
Boarding 2 .89

Others 1 .44

Level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Very dissatisfied 6 2.67
Dissatisfied 12 5.33
Moderate 94 41.78
Satisfied 90 40.00

Highly satisfied 23 10.22

Happiness indicator

0~less than 20 5 2.22
20~less than 40 31 13.78
40~less than 60 60 26.67
60~less than 80 76 33.78

80~100 53 23.56

Monthly income

Less than 200,000 won 45 20.00
200,000 won~less than 300,000 won 42 18.67
300,000 won~less than 400,000 won 52 12.11
400,000 won~less than 500,000 won 33 14.67

500,000 won or more 53 23.5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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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ounseling partner

Same gender 134 59.56
Opposite gender 32 14.22

Advisor professor 1 .44
Parents 29 12.89
Others 29 12.89

Daily sleeping hours

Less than 5 hours 28 12.44
5 hours~less than 6 hours 85 37.78
6 hours~less than 7 hours 72 32.00
7 hours~less than 8 hours 31 13.78

8 hours or longer 9 4.00

Health condition

Very unhealthy 11 4.89
Slighty unhealthy 46 20.44

Moderate 77 34.22
Rather healthy 58 25.78
Very healthy 33 14.67

Clinical experience
No 171 76.00
Yes 54 24.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ontinue) (n=225)

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사회

성 정도

상자의 학생 생활스트레스는 평균 2.12±0.67점 이

었으며, 셀프리더십은 3.41±0.59점 이었고, 사회성은 

3.19±0.4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SD Range

College life stress 2.12±.67 1~5

Self-leadership 3.41±.59 1~5

Sociality 3.19±.42 1~5

Table 2. Mean scores of college life stress, self-leadership, sociality (n=22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사회성의 차이

상자의 학생 생활스트레스는 학년(F=3.49, 
p=.016), 전공만족도(F=3.83, p=.005), 행복지수(F=6.38, 
p=.000), 건강상태(F=4.6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사후검증에서 전공만족도는 ‘매우만족’ 보다 ‘불
만족’, 행복지수는 ‘80이상~100’ 보다 ‘20이상~40미만’,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보다 ‘조금 건강하지 못하

다’ 에서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 셀프리더십은 전공만

족도(F=7.02,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증에서 ‘불만족’, ‘보통’ 보다 ‘매우만족’ 에서 셀프리

더십이 높았다. 사회성은 전공만족도(F=3.88, p=.005), 행
복지수(F=2.72, p=.031)과 건강상태(F=2.92, p=.02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에서 전공만족도는 

‘보통’ 보다 ‘매우 만족’ 에서 사회성이 높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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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college life stress, self-leadership, and sociality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5)

Characteristic Categories
College life stress Self-leadership Sociality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2.01±.76

-1.21 .226
3.36±.67

-.59 .551
3.16±.64

-.29 .685
Female 2.15±.65 3.42±.57 3.19±.36

Grade

1st 2.05±.66

3.49 .016

3.41±.61

.08 .972

3.17±.43

.19 .900
2nd 2.30±.65 3.41±.54 3.21±.37
3nd 2.05±.64 3.39±.70 3.18±.38
4nd 1.89±.72 3.46±.49 3.16±.55

Level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Very dissatisfieda 2.38±1.06

3.83
b>e .005

3.10±.39

7.02
b,c<e .000

3.56±.79

3.88
c<e .005

Dissatisfiedb 2.51±.57 3.13±.42 3.09±.24
Moderatec 2.14±.63 3.27±.52 3.11±.35
Satisfiedd 2.15±.63 3.50±.53 3.19±.36

Highly satisfiede 1.69±.75 3.86±.84 3.41±.67

Happiness 
indicator

0~less than 20a 2.38±1.06

6.38
b>e .000

3.10±.39

1.13 .345

3.56±.79

2.72 .031
20~less than 40b 2.51±.57 3.13±.42 3.09±.24
40~less than 60c 2.14±.63 3.27±.52 3.11±.35
60~less than 80d 2.15±.63 3.50±.53 3.19±.36

80~100e 1.69±.75 3.86±.84 3.41±.67

Monthly income

Less than 200,000 won 2.28±.64

1.68 .155

3.43±.59

.68 .604

3.09±.45

1.18 .323

200,000 won~Less than 300,000 
won 2.21±.69 3.43±.60 3.13±.28

300,000 won~Less than 400,000 
won 2.01±.61 3.49±.62 3.19±.33

400,000 won~Less than 500,000 
won 2.12±.68 3.32±.62 3.27±.47

500,000 won of more 2.01±.72 3.35±.61 3.23±.51

Daily sleeping 
hours

Less than 5 hours 2.23±.79

.78 .539

3.29±.79

.63 .642

3.34±.69

1.99 .098
5 hours~Less than 6 hours 2.18±.63 3.38±.54 3.13±.36
6 hours~Less than 7 hours 2.10±.68 3.47±.52 3.14±.34
7 hours~Less than 8 hours 1.97±.65 3.47±.62 3.26±.30

8 hours or longer 2.03±.65 3.41±.79 3.31±.65

Health condition

Very unhealthya 2.41±.73

4.61
b>d .001

3.17±.47

1.62 .170

3.28±.50

2.92 .022
Slighty unhealthyb 2.44±.59 3.28±.45 3.08±.26

Moderatec 2.07±.69 3.42±.59 3.12±.44
Rather healthyd 1.96±.59 3.50±.53 3.25±.38
Very healthye 2.01±.72 3.51±.80 3.34±.53

Clinical 
experience

No 2.12±.66
-.23 .820

3.39±.61
-.93 .355

3.19±.41
.30 .761

Yes 2.14±.71 3.48±.52 3.17±.43

  

4. 연구대상자의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사회

성의 상관관계

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성(r=.147, p=.028)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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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life stress Self-leadership Sociality

College life stress 1

Self-leadership -.036
(.592) 1

Sociality -.037
(.582)

.147
(.028) 1

Table 4. Relationship among college life stress, self-leadership, and sociality in participants (n=225)

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

더십, 사회성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 학생의 사

회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간호 학생의 학생 생활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

에 평균 2.12±0.67점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Yoo(2019), Yoo(2018), Jung(2016)의 연구보다 낮게, 
Min(2019)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

생 생활스트레스는 학년, 전공만족도, 행복지수, 건강상

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2학년 

학생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학년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되는 전공교과목, 교내실습 등의 부담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에 따라 측정도

구, 자료수집 시기, 학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이고 있어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분의 연

구에서 전공만족도 및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생 생활스트레스가 낮으므로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간호 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1±0.59점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Lee 등

(2021), Jo 등(2017)의 연구보다 낮게, Won(2015), Kim과 

Kim(2012)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

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선행연

구에서 셀프리더십은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

우가 많은데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반복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국가고시 합격

이라는 막중한 과업 수행으로 인해 전공에 한 부담감

과 스트레스가 큰 간호 학생에게 능동적이고 자기 주

도적인 사고 및 태도, 행동을 하게 한다(Won, 2015). 따
라서 단순한 학년 차이에 의해 향상되기 보다는 긍정적

인 사고와 인관계의 원만함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 개

인이 경험하는 학생활, 전공만족도 등의 다양한 환경

에 영향을 받으므로(Park, 2015) 추후 셀프리더십 관련 

프로그램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운영되어

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학생의 사회성은 5점 만점에 3.19±0.42점으로 

Kim(2016)의 연구보다 높게, Kim(2020), Yoon과 

Yim(2018), Jung(2015)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사회성은 전공만족도, 행복지수,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성은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Kim, 2016), 사회화의 과정에

서 사회적 행동이 개인에게 내재화되는 것으로 간호

학생의 경우 간호교육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전문직 사

회화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Jung, 2015). 간호

학생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자기 및 인간존중의 태도

를 함양하고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

회성 발달 도모를 위한 간호교육과 연구는 필수적인 요

소임에도(Kim, 2016)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므로 

추후 간호 학생의 사회성 관련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 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성(r=.147, p=.028)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학생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성은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사회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없어 비교분석이 힘

들다. 하지만 Kim(2020)의 연구에서 사회성은 생활스트

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Kim(201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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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사회성과 학업스트레스는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

았다. 또한 Jo 등(2017)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임상실

습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Kim과 

Kim(2012)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스트레스

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

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사회성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재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Jung, 2015),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하여 자율성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Won, 2015), 간호 학생에게 사회성과 셀프리더십은 개

인적 성장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며, 예비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

더십, 사회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학생 생활스트레스는 학년, 전공만족도, 행복지

수,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셀프리더십

은 전공만족도에서, 사회성은 전공만족도, 행복지수, 건
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셀프리더십과 사회성

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 학생

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간호 학생의 학생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

십, 사회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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